
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알려주는

누리궁금증 Q&A

강아지랑 매일 산책하는 견주인데요,

개도 조류독감에 걸릴 수 있나요?

Q

A 강아지는 새와는 다른 포유류이기 때문에 감염 위험이 적습니다. 하지만 완전히 마음을 

놓을 순 없습니다. 드물지만 새뿐 아니라 고양이, 개 등도 감염될 수 있거든요. 국내에서도 

고양이나 개가 감염된 사례가 실제로 있고요.

다행인 것은 직접 감염의 위험은 낮습니다. 대신 2차 감염의 위험은 조심해야 하니 먹을 것을 

줄 때 조심하셔야 합니다. 그리고 매일 산책하신다면, 강아지가 절대 혼자 집밖에 나가지 

않게 하고, 닭이나 오리 등의 농가 주변은 산책을 피해주세요. 그리고 강아지뿐만 아니라 

견주님도 주인이 없는 새(조류)나 고양이, 개 등을 접촉하거나 먹이를 주지 마시고, 특히 

사체는 철저히 피해주셔야 합니다. 만일 집에서 키우는 반려동물이 야생 새 도는 죽은 새와 

접촉했다면 수의사에게 문의해주세요.

조류독감 = 치맥 금지령?Q
A 대한민국 3대 ‘느님’ 중 하나라는 치느님! 이러한 치킨의 판매도 AI 소식이 불거지면 

줄어든다고 하지요. 실제로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땐 닭이나 오리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

충고 겸 경고 비슷한 얘기를 저도 여러 번 접했습니다.

그런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. 치킨, 크게 걱정 안 하고 평소처럼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

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75℃ 이상에서 5분 이상 가열할 경우 죽거든요. 충분히 가열 

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없다고 합니다. 치킨은 닭 호수나 조각의 크기에 따라 

다르지만 그래도 5분은 너끈히 넘는 시간을 들여 튀기니 마음 놓고 드세요. 

조류독감은 뭐고 AI는 뭡니까?Q
A 조류독감(Bird flu)과 AI 즉 조류인플루엔자(Avian Influenza)는 같은 질병을 

말합니다. 닭이나 칠면조, 오리, 야생조류 등 이름처럼 ‘조류’가 걸리는 호흡기 질환으로 

급성 가축전염병입니다. 조류독감의 원인체는 바이러스이며,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 

조류인플루엔자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구분됩니다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

(HPAI: Highly Pathogenic Avian Influenza)는 국내에서는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

있습니다.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 한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전 세계의 

대부분 국가들이 살처분하고 있으며 발생국가에서는 양계산물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.

전하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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